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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her and father’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daily stress. The subjects were 292 children selected 

from 4 elementary schools and their mothers and fathers. Data was collected using the 

parenting efficacy index, parenting stress index, and children’s daily stress inventory, and was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test, one way ANOVA(Scheffé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daily stress according to the children’s grade and gender.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daily stress had negative 

correlation, and also fa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daily stress had negative 

correlation. Further, mother’s parenting stres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children’s daily 

stress, and father’s parenting stress as well. It was also found that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general parenting ability, parenting efficacy of father’s discipline ability, father’s 

stress of difficult child, mother’s educational distress, and children’s gender were all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children’s daily stress.

Key words: mother and father’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children’s daily stress

I. 서론

인간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

스 사건에 노출되며 출생과 더불어 죽음에 이르

기까지 모든 연령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아동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급속한 사회변화와 학

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 신체적, 심리적 변화 등

으로 아동들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

황에 직면하고 있다. 아동의 생활에서 생기는 스

트레스 요인은 성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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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지만, 아직 발달 단계에 있고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시기라는 점과 아동들이 직면하는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대부분 성인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

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요구된다(Kim & 

Kim 1999).

아동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를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아동

의 누적된 일상의 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 사회

적 적응 및 복지감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강조 되면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

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Dabow et al. 1991; Han 

& Yoo 1995). 일상의 반복된 경험을 통해 누적된 

스트레스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변수로 설명(Carson et al. 1992)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적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상에

서 경험하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관

심이 요구 된다는 것이다. 

한편 스트레스는 단순히 개인의 특성에 의해

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과의 상

호작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Lee 1990). 따라서 

아동의 단편적인 스트레스 행동만을 연구하는 것 

보다는 스트레스 행동의 원인이 되는 관련 요인

들을 분석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요인과 스

트레스 행동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성격이나 기질 등 아동의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려 노력해 왔

다(Gamezy 1991; Shin & Kim 1996). 따라서 아동

의 스트레스를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하려는 연구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다(Doh 1996; DuBois et al. 

1992). 그러나 스트레스가 환경으로 부터의 요구

에 의해 유발됨(Lasarus & Folkman 1984)을 고려

해 볼 때 아동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인 규명

을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변인 역시 중요

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 

중 가정은 인간이 가장 처음 접하는 일차적 사회

로서 인간 행동의 기초를 확립하는 곳이다. 가정

은 한 개인의 정의적 특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

한 집단이며, 가정생활의 각종 경험과 학습을 통

해 인간의 성격형성의 기초가 형성 된다. 많은 

학자들은 가정을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정서적 안정

과 편안함, 자아발전의 원동력을 제공받아 인간

의 인격형성과 성장의 기본적인 발판이 형성된다

고 보았다. 또한 가정환경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Choi 

(1991)는 아동들은 가정환경 변인에 의해 스트레

스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은 환경적 요인 

중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가

정환경과 아동의 정신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을 보고했다. 또한 Kim(1999)은 아동이 부모 지

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보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선택한다고 하였고, Seo(2001)는 가족

지지가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족의 사

랑, 이해, 관심, 존중의 다양한 지지는 아동들에

게 긍정적 생활태도를 갖게 하고, 자신감과 자존

감을 북돋아주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경

험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의 인적 환경 중 아동이 가장 

처음 접하는 사람이 부모이므로 부모 양육 변인

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가정에서의 부모 관련 변인 중 아동발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

하고 있는데, 최근 부모의 양육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육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는 가와 같은 양육의 인지적 요인을 기술하

고 설명하는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양육의 

인지적 요인은 양육과 관계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신장시키고 양육에 대한 바른 평가와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부모 자신의 자아형성과 양

육행동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Choe 2002). 

부모의 인지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양육효능

감은 자신이 부모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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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기대로 정의되는데(Johnston & Mash 1989; 

Shin 1997), 양육행동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부모

의 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효능

감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Jun 2004). 

양육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을 자녀양육에 적용

시킨 것이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 스스로 주어

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나 기대로써,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선택을 해야 하거나 도

전을 해야 할 때,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등의 행동변화에 가장 강력한 영

향을 미치며, 사고방식과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

다(Bandura 1982). 자기효능감을 양육에 적용시키

면,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

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부모들이 자신을 양육자로서 능력이 있다

고 지각하는 것은 양육자로서의 만족감, 양육행

동, 자녀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

니는 아동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

을 하고, 아동을 잘 이해하고 부모-아동간의 상

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

이고 강압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

향이 있으며, 아동을 학대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

해한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Johnston 

& Mash 1989). 이처럼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양

육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부모의 바람직

한 양육태도를 이해하고 이것이 아동발달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의 효능감은 부모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계 된다고 할 수 있다. Mash와 Johnston(1983)

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중 하나인 공격적인 행

동은 어머니들의 자아 이미지가 부정적이며, 부모 

효능감이 낮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Jeong 

(2002)은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 집단의 유아

보다 낮은 집단의 유아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

끼고 있다고 하였다. Lee(1997)의 연구에서는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가 일상적 스

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관계되는 변인임

을 알 수 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부

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이 대부분을 이루

면서 과거 자녀양육을 함께 의논, 공유할 수 있

는 조부모의 부재로 인해 부모의 역할이 상대적

으로 더욱 과중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러한 부모

의 과중한 역할증가로 인하여 부모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자녀양육은 부모의 대표적인 역

할로서 부모에게 심리적인 만족감, 기쁨 등을 느

끼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심리적, 경제

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주고 부모의 개인생

활과 여가활용 기회를 제약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한 부부관계가 자녀의 요구를 우선시 하

는 자녀중심의 부부관계로 변화되기도 하여, 부

부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불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Belsky 1984; Jun & Park 1998).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 중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 일

상생활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

럽지 못하거나, 또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부모의 역할 수행 중 받게 되는 스트

레스를 양육스트레스라 한다. 현대는 자녀의 양

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증가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져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

스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Han 1996; Park 1994). 

Crnic과 Greengerg(1990)는 부모역할 수행과 자

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요생활사건 경험보다 더 주요한 스트레스 근원

으로서, 아동문제와 부모의 정신건강, 그리고 가

족기능을 더욱 잘 예언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또

한 많은 연구자들이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와 아동

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 Belsky 

(1984)는 스트레스의 상황적 요소가 양육의 주요 

결정 요소이며, 직접-간접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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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아동양육에 

있어 어머니가 느끼는 무력감과 스트레스는 어머

니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아동에 대한 학대와 

우울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에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부모의 양육스트레

스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도 관계됨을 알 수 

있는데 Lee(2001)는 부모의 스트레스와 자녀의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

고, Hong(2002)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부모의 양

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했다. Lee(1997), Kang(2006)도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스트레스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Yang(1998)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가 많은 스트레스 행동

을 보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스트레

스에 관계되는 변인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Bae 

(2004)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모두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보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더 높

은 상관이 있다고 했다. Yun(2006)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분석

한 결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

적 스트레스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현대사회는 가족구조의 표면적인 변화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역할 및 책임에도 변화

를 가져오고 있다. 가정의 통솔자이자 가장으로

서의 권위와 질서를 중요시 여겼던 아버지의 상

이 자녀 출산 전부터 부부가 역할을 공유하고 동

등한 부모 역할을 하는 아버지로 인식이 바뀌어

감에 따라 양육에 적극 참여 하는 현대적 아버지

의 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여성의 교육

기회의 확대로 어머니의 취업이 증가하게 되었으

며, 이로 인해 아버지는 가족 부양의 경제적 책

임을 지고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지던 전통적인 역할 분담에도 변화가 나

타나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Cha 1997). 더욱이 아버지도 양육에 대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증

명되면서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보다 적극적

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Kim & Park 1995; Yoon 

1999). 특히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정체감 형성과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등 여러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

로 아버지의 양육관련 변인인 양육효능감, 양육

스트레스도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

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서 볼 때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스

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

으며,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일상스트

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도 드문 편이다. Hong 

(2002)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아버지의 양육 스트

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데 

이는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대한 미흡한 지식과 

경험으로 자녀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Bae(2004)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의 일상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

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만큼 높은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

스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도 자녀의 

일상스트레스에 관계되는 변인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도 함께 고

려하여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

레스와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

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를 다룬 선행연구들

은 이들 변인이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

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차이를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Lee(2000)는 5학년

과 6학년의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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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하였고, 

Lee(200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

트레스 경험이 높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일상스트레스의 차이

를 살펴보고,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

스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

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

육스트레스 각각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연구는 있으나, 양육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하고, 특히 어

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부

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이 두 변인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

해보는 일은 부모의 양육에 관련되는 변인을 이

해하는데 의의 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아동발달을 위한 부

모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따라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

의 일상스트레스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넷째,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에 

위치한 4개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292명과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각각 292명이다. 연구 대

상 아동은 4학년이 94명(32.2%), 5학년이 99명

(33.9%), 6학년이 99명(33.9%)이며, 남학생이 127

명(43.5%), 여학생이 165명(56.5%)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부모의 양육효능

감 척도, 양육스트레스 척도, 아동의 일상스트레

스 척도이다. 

1) 부모의 양육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Choe와 Chung(2000)의 부모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7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좋은 부모가 되

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이나 지

식을 측정하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자녀의 심신

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나 지식을 측정하는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자녀의 이해 및 수용,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의사소통

능력’, 자녀의 지적학습을 지도하는 능력을 측정

하는 ‘학습지도능력’,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훈육능력’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

점의 점수가 주어졌다. 부모의 양육효능감 척도

의 신뢰도는 하위요인별로 .79~.90으로 나타났으

며, 양육효능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

=.96으로 나타났다. 

2) 양육스트레스 척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수정

한 Shin(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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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으로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

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자녀의 기질

과 관련된 스트레스’,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자녀

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지각하는 등 자녀와의 일

상적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자녀

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가 부모의 기

대보다 공부를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하지 않

아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점수가 

주어졌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요인 별로 .73~.86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

레스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

타났다. 

3)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척도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Han

과 Yoo(1995)이 제작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총 4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하위요인으로는 부모의 간섭, 편애, 과잉기대

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부모관련 스

트레스’, 가정의 경제상태, 가정의 분위기, 가족원

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가

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친구들과의 부적응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

하는 ‘친구관련 스트레스’, 성적/ 시험에 대한 불

안, 과외활동의 과다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

미하는 ‘학업관련 스트레스’, 교사의 편애/ 수업

방식, 학생들에 대한 태도, 학교시설의 불편함에

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교사 및 학교관

련 스트레스’, 통학시간/ 교통체증/ 소음 및 유해

환경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주변환경 

관련 스트레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받지 않

는다’의 1점에서 ‘많이 받는다’의 4점의 점수가 

주어졌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81~.90 으로 나타났고 일상스트레스 척도의 전

체신뢰도 계수는 = .9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

성과 문항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이해정도, 소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다. 예비조사는 서울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30명과 그들의 어머니 3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몇몇 문항

을 수정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4개 초등학

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

문지는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각 반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아동과 부모에게 배포하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회수하였다. 총 420부의 질문지를 

배부 하였는데, 그중 미회수된 것, 응답이 불성실

하고 부모-아동 쌍이 맞지 않는 질문지를 제외하

고, 총 292부의 질문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ver. 13.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일

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고,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일상스트

레스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

였고,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을 밝히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를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차이,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관계, 어머

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일상스트레

스의 관계,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

인의 영향력 분석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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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arent domain

Home 

environment 

domain

Friends domain

School 

achievement 

domain

M t/F S M t/F S M t/F S M t/F S

Grade

4th 16.07

.371

10.72

.934

11.61

1.638**

13.52

6.577***

A

5th 16.67 10.58 11.69 15.30 B

6th 16.40  9.93 10.58 15.95 B

Gender
Male 15.66

-2.279*
 9.67

-2.664**
10.45

-2.731**
13.80

-3.627***
Female 16.96 11.00 11.97 15.84

Variables

Teacher and school 

domain
Surroundings domain Total stress

M t/F S M t/F S M t/F S

Grade

4th 10.61

1.051

9.82

2.413

72.37

.404**5th 10.69 9.16 74.12

6th  9.99 8.68 71.56

Gender
Male 10.05

-1.589
8.85

-1.560
68.50

-3.147**
Female 10.74 9.50 76.04

*p<.05, **p<.01, ***p<.001

Table 1. Difference in daily stress by the children’s grade and gender

1.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 차이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일상스트

레스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동의 학년, 성별

에 따라서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하위변인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학년에 따라서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하위변

인 중 학업관련 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6학년과 5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 학년이 높을수록 성적, 

시험에 대한 불안과 과도한 과외활동으로 인한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하위

변인 중 부모관련 스트레스, 가정환경관련 스트

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아

동 일상스트레스 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냈는데, 모두 여아가 남아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모든 영역

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학령기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학령기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2

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는 하위변인 별로 모

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

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하위변인 중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 하위변인 중에서는 전반적인 양

육능력 효능감이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 가장 높

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

도 대부분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아

짐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하위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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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arent 

domain

Home 

environment 

domain

Friends 

domain

School 

achievement 

domain

Teacher and 

school 

domain

Surroundings 

domain

Total 

stress

Mother 

  General parenting ability -.232** -.277** -.196** -.178** -.209** -.205** -.271**

  Healthy parenting ability -.228** -.260** -.240** -.155** -.187** -.166** -.259**

  Communication ability -.202** -.261** -.136* -.167** -.171** -.194** -.236**

  Coaching ability of study -.164** -.185** -.148* -.130** -.137** -.156** -.193**

  Discipline ability -.164** -.244** -.187** -.136** -.202** -.208** -.238**

Total mother’s parenting efficacy -.153** -.212** -.137** -.084*v -.192** -.191** -.200**

Father

  General parenting ability -.209** -.182** -.114** -.150* -.172** -.181** -.209**

  Healthy parenting ability -.180** -.214** -.162** -.173** -.121** -.144** -.210**

  Communication ability -.280** -.300** -.266** -.247** -.248** -.252** -.334**

  Coaching ability of study -.101** -.107** -.051** -.120** -.090** -.082** -.116**

  Discipline ability -.259** -.300** -.283** -.283** -.265** -.271** -.349**

Total father’s parenting efficacy -.257** -.269** -.211** -.232** -.221** -.229** -.297**

*p<.05, **p<.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mother and father’s parenting-efficacy and children’s daily stress

Variables
Parent 

domain

Home 

environment 

domain

Friends 

domain

School 

achievement 

domain

Teacher and 

school 

domain

Surroundings 

domain

Total 

stress

Mother

  Stress of difficult child
.316** .264** .190** .231** .173** .152** .279**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241** .229** .193** .211** .107** .115** .233**

  Educational distress .138** .072** .086** .136** .079** .013** .112**

Total mother’s parenting stress .210** .168** .106** .130** .092** .083** .166**

Father

  Stress of difficult child
.244** .234** .134** .125** .132** .130** .209**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 interaction
.279** .300** .214** .255** .199** .168** .298**

  Educational distress .094** .107** -.037** .115** .030** .022** .069**

Total father’s parenting stress .309** .319** .187** .240** .192** .170** .297**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mother and father’s parenting-stress and children’s daily stress

중에서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가정환경관련 스

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

을 나타냈고,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변인 중

에서는 훈육능력 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 효능감

이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3.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령기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학령기 아동

의 일상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이들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령기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의 영향  171

Variables
Children’s daily stress

B  β  t

Children
Grade 1.492 .022  .413**

Gender  .175 .156 2.906**

Mother

General parenting ability -2.900 -.399 -4.150**

Healthy parenting ability 1.290 .127 1.241**

Communication ability 1.382 .149 1.343**

Coaching ability of study 7.026 .059  .626**

Discipline ability -2.500 -.111 -1.247**

Stress of difficult child 8.379 .074  .957**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8.400 -.063 -.872**

Educational distress 3.913 .162 2.405**

Father

General parenting ability -7.600 -.096 -1.089**

Healthy parenting ability 1.755 .138 1.545**

Communication ability 5.087 .006  .056**

Coaching ability of study 8.118 .059  .797**

Discipline ability -5.003 -.287 -2.760**

Stress of difficult child 2.381 .184 2.805**

Stress of parent- 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4.955 .046  .566**

Educational distress -2.502 -.082 -1.363**

R
2

.282**

F 5.955**

*p<.05, **p<.01

Table 4. The effects of the related variables to the children’s daily stress

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 기

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

트레스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 모두 하위변인 

별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의 자녀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 하

위변인 중 부모관련, 가정환경관련, 학업관련 스

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도 어머니와 같이 자녀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두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아버지의 자녀 기질과 관련

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하위변인은 모두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유의한 정적상관

을 나타냈다.

 

4.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

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학년과 성

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아버

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각각의 하위변

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회귀분

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투입된 변인들 간 다중공

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r이 .70 이상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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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인이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일상스트

레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 효능감이었

고, 그 다음은 아버지의 훈육능력 효능감, 아버지

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

레스,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아

동의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양육능

력 효능감은 가장 큰 부적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전반적 양육능력 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아버지의 

훈육능력 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

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

의 기질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

의 일상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고,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여아가 일상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설명

력은 28% 정도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즉,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차이, 어머니, 아버

지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학령기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이들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아동의 일상스트

레스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아동 발달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자

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수행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4

개의 초등학교 4, 5, 6 학년 아동 292명과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각각 292명을 연구대상으로 어머

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t검증, 일원변

량분석,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고, Pearson의 상

관관계 분석과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따라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 하위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년

에 따라서는 학업관련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중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2003)의 초등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결과와 Lee(2000)의 5학

년과 6학년의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학

년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수업과 공부의 양이 많아지고, 중학교에 

입학해야 할 의무에 대한 부담감과 준비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

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일상스

트레스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

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e (2003), Yun(1993), Kim 

(2002)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이는 

사회에서 남아와 여아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또

한 여아가 성장하면서 받는 성역할이나 행동에 

대한 제약이 남아보다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학령기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

아본 결과,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스

트레스는 하위변인 별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

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e(1997), Jeong(2002)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

가 일상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결과와 같

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사랑과 관심으

로 자녀와 의사소통과 학습지도를 하고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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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훈육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아동은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

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

도 대부분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아

짐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다룬 

선행연구가 없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비교 할 수

는 없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가 사랑과 관

심으로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고 적절한 통제와 

훈육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경우, 아동이 일

상스트레스를 적게 받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령

기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먼저 어머니의 자녀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

동의 일상스트레스와 모두 하위변인 별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의 자녀 기질과 관련

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 하위변인 중 부

모관련, 가정환경관련,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Lee(199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가 상호 연관이 

있다는 결과와 어머니의 자녀양육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가 많은 스트레스 행동을 보인다

는 Yang(199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아버

지의 양육스트레스도 어머니와 같이 자녀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

스는 모두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아버지의 자녀 기질과 관련된 스

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하위변인은 모두 아

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스트

레스가 유아의 일상 스트레스와 관계가 깊다는 

Hong(2002), Bae(2004)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

로, 아버지가 자녀의 예민한 기질로 인해 양육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에

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아

동에게도 불편함으로 전달되어 아동도 스트레스

를 많이 느끼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 효능감이었고, 그 

다음은 아버지의 훈육능력 효능감, 아버지의 양

육스트레스 중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성별 순

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양육능력 효능감은 

가장 큰 부적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전반적 양육

능력 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아버지의 훈육능력 효

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아짐

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의 기질과 관

련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

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고,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여아가 일

상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어머니가 전반적으로 양육능력에 대한 효능

감이 높으면 아동을 자신감 있게 잘 돌볼 수 있

기 때문에 아동이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아버

지가 훈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고 자녀의 기질을 

잘 다룰 때 아동이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며, 어

머니가 자녀의 학습에 지나친 기대를 할 때 이는 

자녀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함을 나타내 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느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일상스트

레스는 아동의 학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

상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

동의 일상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능력 효능

감, 아버지의 훈육능력 효능감, 아버지의 자녀 기

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

련된 스트레스, 성별 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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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

감을 높여주고, 아버지가 효율적으로 훈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자녀의 기질에 따른 특성

을 효율적으로 다룰 때,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 자녀의 일상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

해 준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서울, 경기, 인

천지역 일부의 4, 5, 6학년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

어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학령기 아동에게 일반

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

감,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으

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특히,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한 부

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기초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연

구 대상의 폭을 넓혀 연령에 따른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아

동의 일상스트레스 측정이 자기보고식의 질문지

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층면접이나 관찰을 통한 분석이 이

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

으므로 부모교육 등을 통해 어머니, 아버지의 양

육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

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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